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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의 내란연대 완성 노력이 점입가경입니다.

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과 3일 전 자당이 공식 선출한 김문수 후보에게 3일 

내 한덕수와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 김문수 후보 측은 ‘본선 투표용지에 

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

며 오늘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지난 12.3 내란의 두둔에 이어 내란연대의 촌극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

고 있습니다. 설령 후보통합이 되어도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연대의 

본질이 전범연대였듯, 내란총리 한덕수와 내란장관 김문수의 손잡음은 최악의 

내란연대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

더욱 가관인 것은 한덕수 후보의 구걸정치입니다.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“오

늘(5일) 중 만나자고 세 번 말했다”고 애걸하였습니다. 대선후보 일정도 비우고 

단일화 협상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있었고, 오늘은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

큰 배신이라며 거듭 요청했습니다.

묻습니다. 한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 안 되면 출마를 포기하시겠습니까. 대통령 

선거가 장난입니까.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출마선언문의 포부에 일말의 

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, 당당하게 완주하겠다는 선언을 왜 못하십니까. 그 포부

는 조건부 포부였습니까.

한 후보의 인생여정은 한결같이 양지만 쫒아가는 길에 불과했을 뿐 그 어떤 주

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호남 출신임을 숨기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

호남 출신을 밝혔다는 일화와 5.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칭하는 행동에서 

한 후보의 본질을 봅니다. 최근 광주를 방문하여 두 손을 입에 대고 “저도 호

남사람”을 외치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. 

주미대사를 팽개치고 고액연봉 무역협회장으로, 김앤장 고문으로 초고액을 수령

한 경력, 본인이 함께 동고동락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는 장례식에 참석조

차 안 한 행보. 이태원 참사 때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는 외신기자의 

답변에는 웃으며 농담하였고, 영빈관 신축예산 낭비를 묻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

내란연대 완성하려는 한덕수의 구걸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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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에서 봤다며 신문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. 과연 한 후보에게 정치는 

무엇이고 공익은 무엇이며 신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 남의 둥지에 알 낳

는 뻐꾸기 정치라는 비판만이 귀에 맴돕니다.

어떤 스포츠경기에서도 결승까지 부전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지금껏 대선과

정의 내란연대에서 결승까지 부전승으로 올라와, 이제 다시 꽃길만 걸으려 구걸

하고 있으니 한 후보의 사전에 자기희생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십니까.

한 후보에게 묻습니다. 출마선언이 진심이라면, 그 충언들이 절실하다면, 국민을 

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, 단일화와 무관하게 완주하겠다고 국민들께 당당히 약

속부터 하십시오.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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